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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캔버스(4 Leinwände)

 뮌헨 미술 아카데미(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München) 2016 년 연간전시 프로젝트 
- 클라쎄 Prof. 안케 도베라우어(Klasse prof. Anke Doberauer)

전시 제목인 “네 개의 캔버스(4 Leinwände)”는 캔버스 천으로 완전히 덮여진 전시 공간의 네 개의 벽
과 연관된다. 독일어로 “Leinwand”는 캔버스라고 번역되므로, “네 개의 캔버스”라고 직역되지만, 물론
독어로 “Lein”이 리넨을 의미하고 “Wand”가 벽을 의미하므로 “4 개의 리넨 벽”이라고도 해석 가능하
겠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화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오마주이다. 캔버스는 1500 년대 말부터 회화
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구이며, 이것의 사용으로 대형회화들은 벽화와는 달리 운반이 용이해졌
다. 
그러나 오늘날의 캔버스는 미술대학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재료가 되었다. 그렇
기 때문에 네 개의 벽을 덮은 이 사치스러운 장식은 오직 전시만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고, 전
시 후 100% 재활용 됨으로써 많은 그림들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또한 벽에 천을 두른 형식은 현대 박물관의 선구로 여겨지고 있는 서양미술사 속 “경이의 방(Kunst- 

und Wunderkammern/ Cabinet of Curiosities)”의 귀족적인 직물을 실내 벽에 붙인 방식에서 인용하였다.

 그리자이유(Grisaille)-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사용 된 미술 기법-로 그려진 전시실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때때로 캔버스 천의 구조를 희미하게 비쳐 보이게 하므로 특별하게 해석 되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미술관과 그 안에서 전시되고 있는 오브제들, 디지털 시대 속 일상의 묘사, 아울러 시각
적 경험들의 재현에 대한 주제들을 다양한 추상의 단계 안에서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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